
브라질을 방문한 쿡 장로

전  세 계 를  여 행 하 는  사 도 들

“우리가 빛이 될 때, 
우리는 세상이 더 

나아지도록 영향력을 
미치게 됩니다.”

-쿠엔틴 엘 쿡 장로

쿡 장로님 부부는 벨루오리존치라는 대도시를 방문하셨어요.  

벨루오리존치라는 말은 “아름다운 지평선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 

쿡 장로님은 이곳에서 평생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노을을

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!

쿠엔틴 엘 쿡 장로님과 메리 쿡 자매님이 교회 회원들을 

방문하기 위해 브라질로 가셨어요. 

두 분은 그곳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

전하고 가르치셨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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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은 집에서, 학교에서, 그리고 여러분의  

이웃들에게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?

쿡 장로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사람이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

했어요. 쿡 장로님은 모두에게 빛이 되라고 권유하셨어요. 그 말

은 선한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는 의미예요.  

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.

등불 만들기

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도를  

만나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! 

노을을 바라보세요

쿡 장로님이 하셨던 것처럼 노을을  

바라보며 감상하는 시간을 보내고,  

여러분이 본 노을을 그림으로 그려  

보세요. 그런 다음에는 반 친구나 이웃,  

가족 중에 친구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 

생각해 보세요. 그리고 여러분이 그린  

그림을 보여 주면서 그 사람의 하루를  

환하게 밝혀 주세요.

쿡 장로님 부부는 벨루오리존치라는 대도시를 방문하셨어요.  

벨루오리존치라는 말은 “아름다운 지평선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.  

쿡 장로님은 이곳에서 평생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노을을

보았다고 말씀하셨어요!

종이컵

펀치 또는 뾰족한 연필

손전등이나 야광 막대기

1. 펀치나 연필로 종이컵의 모든 면에 구멍을 여러 개  

뚫어요. 종이컵 바닥에도 구멍을 뚫으세요.  

아예 바닥을 다 오려 내도 괜찮아요. 

(어른에게 도움을 부탁하세요!)

2.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종이컵을 꾸며 보세요. 그런 다음, 

종이컵 아래에 손전등이나 야광 막대기를 놓으세요.

3. 이제 불을 끄고, 여러분의 등불이 빛나는 걸 보세요!

도움말: 종이컵이 없다면, 도화지 한 장을 말아서 양 끝을 
테이프로 붙이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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